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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스트, 전형적 신흥시장 투기꾼!
뉴질랜드 태생의 챈들러 형제 … SK 지분획득 시 에너지 자금 포함

SK의 최대주주로 떠오른 소버린자산운용이 뉴질랜드 태생의 챈들러(Chandler) 형제가 소유한 가족기업으

로 밝혀지면서 SK가 소비린의 정체 파악에 나서는 등 SK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월2일 Financial Times에 따르면, 리차드(Richard) 챈들러와 크리스토퍼(Christopher) 챈들러 형제는 

20년전 모나코에 소버린자산운용을 설립했으며, 1993년부터는 주로 러시아, 체코, 브라질 등 신흥시장(이머

징마켓)을 중심으로 투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뉴질랜드에서 소매유통체인을 운영하던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으며, 45세와 42세의 형제

로 매년 모나코에서 각국 증권사 인사를 초청해 테니스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제는 5-6명의 펀드매니저를 두고 있으며, 얼마전 서울에 들어와 재정경제부, SK, 참여연대 등을 방문했

던 제임스 피터 최고경영책임자(COO)도 그중 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챈들러 형제는 기업의 본질가치보다는 경제외적인 이유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한 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회사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버린이 내세운 투자성공 사례로는 러시아 탄화수소 생산기업 가즈프롬(Gazprom), 국영전기회사 UES, 

최대 철강회사인 NLMK 등이다.

소버린은 러시아에 이어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로 저평가된 한국으로 방향을 돌렸으며, SK글로벌 사태로 주

가가 35% 이상 떨어진 SK㈜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FT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SK에 대한 챈들러 형제의 150만달러 투자를 도박(Gamble)으로 보고 있으

며, 그 이유는 자회사인 SK글로벌의 잠재부실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또 SK가 그룹에서 벗어나 독자경영하라는 주장으로 최태원 회장 일가와 충돌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SK가 소버린의 정체 파악에 나선 것은 SK 최대주주로 부상한 소버린의 행보에 따라 회사는 물론 그룹 전

체의 운명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소버린 정체 파악에 금융감독원이 나선 것도 같은 상황 때문으로, 금융감독원은 최근 소버린의 펀드 성격과 

자금주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SK는 소버린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사례로 꼽은 러시아의 세계 최대 탄화수소 생산기업인 Gazprom은 정

부 지분율이 53%를 넘고 외국인 지분율은 6.9%에 불과해 자신들의 투자로 경영효율을 극대화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정체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SK나 SK텔레콤은 통신, 에너지 등 국가기간산업이어서 해외투기자본에 경영권을 뺏기면 원활한 원

유 수급을 보장하기 어렵고, 국내 통신체계가 노출돼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버린은 SK글로벌의 분식회계 문제로 SK 주가가 35% 급락했던 3월말부터 SK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해 

약 2주 동안에 SK 지분 14.99%를 확보해 SK 최대주주로 떠올랐다.

한편, 소버린자산운용의 자회사 크레스트 씨큐러티즈가 국내 대표적 정유기업인 SK의 지분 14.99%를 사들

일 때 사용한 1700여억원 중에는 외국계 에너지 관련기업의 자금이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크레스트 씨큐러티즈가 SK 주식을 사들인 자금에는 외국계 에너지 관련기업의 

돈이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버린자산운용은 러시아와 중동계 에너지 관련기업에 투자하고 있

다는 것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레스트가 SK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계 에너지 관련기업

의 자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행 공정거래법 상 경쟁제한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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